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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관계 맺기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최고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전 세계 

청소년의 외로움이 증가하였다(Twenge et al., 2021). 

2020년 코로나19의 발발은 사회적 관계의 제한으로 이

어졌다. 청소년은 등교중지로 인하여 주 생활공간인 학

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회성 발달을 위한 대인

관계에 제한 혹은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2022년 청

년의 삶 실태조사 발표로 고립⋅은둔 청년의 심각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2024년 고립⋅은둔청

소년 실태조사는 청소년기부터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

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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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양한 요

인을 하나의 모형에 고려하여 개별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중1코호트 6차년도 자료(2015년)와 2018 중1코호트 6차년도 자료

(2023년)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각 연도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다(2015년: 1,857명, 2023년:

2,206명). 사회적위축은 평균 상위 10%를 위험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랜덤 포레스트를 활

용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관련 변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 관련 변인과 지역사회 인식

관련 변인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2023년은 스마트폰 관련 변인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교사관계의 중요도는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위축과 관련한 다차원적 요인을 하

나의 모형에서 고려한 함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영향력 증대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사회관계

양상 변화에 따른 요인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및 공동체 인

식이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주요어 사회적위축, 정신건강, 스마트폰, 랜덤 포레스트, 기계학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key predictors of social withdrawal among

adolescents. By incorporating various factors into a single model, the study aims to exam-

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variables.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were utilized, specifically the 6th-year data from the 2010 

cohort (collected in 2015) and the 2018 cohort (collected in 2023). The analysis targeted

high school seniors (2015: 1,857 students; 2023: 2,206 students). Adolescents in the top

10% for social withdrawal scores were classified as the at-risk group. Random forest anal-

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Results indicated that smart-

phone-related variables were among the most important predictors, followed by peer-re-

lated and community perception variables. Compared to 2015, the importance of smart-

phone-related 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in 2023, while the importance of teacher re-

lationships de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s multidimensional pre-

dictors of social withdrawal within a single model. The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in-

creasing influence of smartphones and changes i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fol-

lowing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and neighborhood perception in understanding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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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

표적 사례는 사회적위축이다. 사회적위축이란 내적인 

행동문제의 하나로서 사회적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행

동하거나 관계맺기를 회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정승

원, 도현심, 1997; Rubin, Coplan, & Bowker, 2009). 타

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하게 기능한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그러한 관계

를 맺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한 기회를 스스

로 피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에서도 소

극적 행동과 관계맺기의 회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안병준, 2025; 여성가족부, 2025). 이러한 현안은 청소

년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위축 관련

요인의 탐색과 사회적위축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의 사회적위축에 대한 지원과 중재는 이들의 마음건강

을 증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청소년의 사회적위축과 관련 있는 다차원적 예측요

인의 고찰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효

과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 연구

는 여러 요인이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개인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주관적 건강인식 등이 사회적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지, 이순영, 전유정, 

2018;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이의빈, 권서영, 

김유이, 임수지, 2021; 설다연, 이동형, 2024). 한편, 

2020년 전후로 청소년 사회적위축 관련 요인으로서 스

마트폰이 관심을 받았다. 다수 연구가 스마트폰 의존도

(김애경, 김성봉, 2018; 이정인, 2022; 최은영, 2020)와

의 연관성을 다루었으며, 일부는 스마트폰 기능별 사용

정도에 관심을 가졌다(김경민, 최정원, 송지은, 2021).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인을 예측모형에 고려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관련 변인을 다양하게 예측모형에 포함

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함께, 부모, 또래, 교사 등 

사회적 관계 요인은 청소년의 사회적위축 관련 요인으

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영역이다. 특히 선행 연구는 청

소년의 사회적위축과 부모 요인의 연관성에 대하여 관

심을 가졌다(설다연, 이동형, 2024). 부모 요인은 자녀

의 사회적위축을 예측하기 위한 기여요인으로서 고려

되거나(김윤경, 박주희, 2018; 이의빈 등, 2021; 최현주, 

신혜진, 2016), 사회적위축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

화하는 보호요인 혹은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고려되

었다(송수정, 2022; 임하진, 고한솔, 김보영, 2021).

또래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이다. 여러 선행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 또래 관계가 

사회적위축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김은예, 한

수연, 원성준, 2024;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오은화, 2018; 이봉주 등, 2014). 청소년

기는 가족 구성원 외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그

중에서도 또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또래관계는 청소년기 사회적위축의 관련 요인을 살펴

보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김은예 등, 2024). 청소

년은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함에 따라 스스로

에 대한 존중감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위축이 

감소할 수 있다(오은화, 2018). 

교사관계는 또래관계만큼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인이다. 교사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로서, 학교적응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은예 등, 2024; 모상현, 2018).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사와

의 친밀감 등 긍정적 관계 형성은 청소년의 사회적위

축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고려되었다(모상현, 

2018).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맺기는 직접 대면하는 관계뿐

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맥락에 관한 인식과도 관

련이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집단 내 소속감을 통해 

형성된다. 자신이 속한 환경맥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나 불안의 증가로 이어지며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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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

다(Schwartz, Nelson, Millett, & Lott, 2023). 일부 선행 

연구는 지역사회 인식과 사회적위축과의 연관성을 실

증적으로 밝혔다(정일영, 2020; 조성희, 박소영, 2020). 

청소년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

적이라면,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나 공동체 일원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정

일영, 2020).

다만, 지역사회나 공동체 등 보다 거시적인 관계와 

사회적위축의 관계는 부모, 또래, 교사 등 미시체계요

인과 달리 그동안 관심을 다소 적게 받은 영역이다. 특

히 지역사회 관련 변인이 사회적위축과의 관계가 다른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도 유효한지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인식 변인

과 청소년사회적위축과의 연관성만을 모형에 포함함

으로써, 그 외 중요한 사회적위축 관련변인, 예컨대 사

회적관계(또래 등)변인 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조성희, 박소영, 2020). 이 연구는 지

역사회 요인을 다른 변인과 함께 예측모형에 고려함으

로써 이러한 요인의 중요도가 유의한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하나의 모형에 지역사회 요인 

및 다른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도 지역사회 요인

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회적위축 경감을 위

한 지역사회 단위 정책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함

의가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은 다양한 요

인과 관련이 있으며, 어떠한 청소년이 사회적위축 위험

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위축에 관한 대다수 선행 

연구는 사회적 관계와 특정 변수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거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쳤기에, 

하나의 모형에서 다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방법론적 이유에서도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서로 관련 있는 복수의 변수가 

하나의 회귀모형에 투입되면 다중공선성 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하나의 모형에

서 다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

용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사회적

위축의 조기예측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여러 요인의 중요성을 하나의 모형에 고

려하지 못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관

련 변인 중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을 예측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

고자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분석

은 기존 회귀분석의 통계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분

석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변인이 하나의 모형에서 고

려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eiman, 2001; Hastie, 

Tibshirani, & Friedman, 2009). 또한, 회귀분석과 달리 

선형성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장점, 이상치에 비교적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원자료의 일부만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면(out of bag, 과적

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amosaj & 

Pauly, 2019).

이러한 장점을 근거로 하여 선행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박소영, 정혜원, 2021), 비행(이재윤, 박지

수, 2022; 이택호, 김선영, 한윤선, 2022) 등을 예측하

기 위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

재윤과 박지수(2022)는 청소년 비행 예측요인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전체 53개의 변인을 하나의 모형에 고려

함으로써, 다양한 차원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데 주효한 변인인지 확인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이택호 등(2022)은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129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비행을 예측하기 위

한 주효한 변인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청

소년의 개인 요인 및 환경맥락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환경맥락은 가깝게는 부모부터 멀게는 지역사

회까지 다양한 연결고리가 얽혀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가 활용한 방법론적 이점을 적용하여, 청소년 사회

적위축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랜덤 포레스트 방

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사회적위축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분하는 예측요인이 무

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위축 

관련 선행 연구가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변인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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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 사회적위축 예측요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2023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예측요인 

분석 결과를 2015년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는 사회적위축 예측요인의 두 가지 큰 흐름인 스마트

폰의 생활 필수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측요인에 변

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환경맥락 변화가 사회적위축 예측요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함의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청소년 

사회적 욕구의 전반적 결핍으로 이어졌다고 제안하였

다(Twenge et al., 2021). 이 연구는 2015년과 2023년의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하여, 이러한 선행 연구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다른 

선행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사회적위축이 높은 청

소년유형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여전히 높은 사회

적위축 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가현, 조명

근, 2024).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우, 사회적위축이 

높은 청소년 유형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정서안정집

단으로 전이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결

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등학생 사회적위축의 양상

이 차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는 현시

점과 약 10년 전을 비교하여 청소년 사회적위축 예측

요인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바뀐 청소년의 환경맥락을 고려한 사회

적위축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

요성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회적위축 위험군 청소년과 비위험군 

청소년을 구분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2023년과 2015년의 위험군/비위험군 구

분 예측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사회적위축 예측요인 탐색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코호트 6

차년도 자료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코

호트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코호트

는 2018년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

였으며, 2023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

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고자 하였으

며, 대통령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2023년 5월 11일인 

것을 고려하여, 2023년도(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코호트 6차년도 자료)를 주요 분석시기로 결

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코호트

는 2010년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

였으며, 2015년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연구는 두 자료를 분석하여 2023년 고등학교 3학년

의 사회적위축 예측요인과 2015년 고등학교 3학년의 

사회적위축 예측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위축과 예측변수에 모두 응답한 청소년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3년도 분석대상은 2,206

명, 2015년도 분석대상은 1,857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위축

사회적위축은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이다.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척도를 수정

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위

축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2015년 응답결과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

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23년 조사와 2015

년 조사에서 사회적위축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

항을 사용하였다. 다만, 두 조사는 응답방식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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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23년도와 2015년 모두 4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으나, 2023년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2015년은 1점(매우 그렇

다) ~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해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2015년 점수를 역코딩하여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위축 예측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분석대상의 상위 10%가 포함되는 점수를 기준으

로 하여 사회적위축 위험군과 비위험군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두 자료는 응답 방식에 차이가 있

었다. 이에,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위험군과 비위험군

을 구분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점수를 동일 기

준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속형 변수

를 이분형 변수로 구분하는 다른 선행 연구를 참조하

여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Idstad 

등(2015)은 정신건강 위험군 구분을 위하여 상위 10%

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구분하였으며, Mihaescu, 

Moonesinghe, Khoury와 Janssens(2011)은 유전적 위험

점수를 상위 1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 연구는 응답자의 일정 비율

(예. 10%)을 사회적위축 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2023

년은 다섯 문항 평균이 3점 이상인 고등학생, 2015년은 

3.2점 이상인 고등학생을 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2) 예측변수

이 연구는 사회적위축 예측변수로 개인적 요인, 사

회관계적 요인, 지역사회 인식 요인을 선정하였다. 먼

저, 2023년은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평일 및 주말 여가시간, 스마트폰 사용 목적

별 빈도, 스마트폰 의존도를 활용하였다. 2015년은 성

별,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평일 및 주말 여가시간

을 동일하게 활용하였으며, 휴대전화 종류, 휴대전화 

사용 목적별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 요약은 표 1, 연도 간 변수 비교는 표 2와 같다.

여가시간의 경우, 2023년과 달리 2015년에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관한 문항이 없

었기에 분석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2023

년도는 독서, 운동 및 신체활동,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며, 2015년도는 독서, 컴퓨터/게임기 오락, TV이다. 

2023년과 2015년 모두 각 여가시간은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023년도 스마트폰 목적별 사용 빈도는 가족과의 통

변수명 설명 및 척도 요약

개인적

요인

성별 1문항

거주지역 1문항. 17개 시도(예시. 1: 서울 - 17: 제주)

주관적 건강상태 1문항

평일/주말 여가시간 (2023년)10문항, (2015년)6문항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2023) 12문항

스마트폰 의존도(2023) 15문항, α = .83

휴대전화 의존도(2015) 7문항, α = .87

사회관계적

요인

평일/주말 부모님 대화시간 2문항

강요적 양육(2023) 4문항, α = .71

과잉간섭 양육(2015) 4문항, α = .73

평일/주말 친구와 노는 시간 2문항

긍정적 또래관계 (2023년)13문항, α = .83/ (2015년)6문항, α = .85

학교폭력 피해 경험 7문항

교사관계 (2023년)14문항, α = .92/ (2015년)5문항, α = .82

지역사회

인식 요인

지역사회 인식 (2023년)6문항, α = .71/ (2015년)6문항, α = .72

공동체 인식 (2023년)4문항, α = .75 / (2015년)4문항, α = .73

주. 2015년 자료는 역코딩하여 분석함.

표 1. 예측변수 설명 및 척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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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족과의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 TV 및 동영상 

시청, 음악감상, 정보검색, 문서보기, 학업으로 이루어

져있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전체 15문항으로, 문항 예

시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

다’이다. 15문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83이었다.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부모 관련 변수, 또래 관련 변

수, 교사 관련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부모 관련 변수

를 살펴보면, 2023년은 평일 및 주말 부모님과 대화시

간, 강요적 양육태도를 활용하였다. 강요적 양육태도의 

문항 예시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

다’ 등이다. 4문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71이었다. 

2015년은 평일 및 주말 부모님과 대화시간과 함께 과

잉간섭 양육방식을 활용하였다. 2023년과 2015년 문항 

구성에 차이가 있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상대적으로 유

사한 과잉간섭 양육방식을 예측모형에 활용하였다. 과

잉간섭 양육방식 문항 예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

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등이다. 4문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73이었다.

또래 관련 변수는 평일 및 주말 친구와 노는 시간, 

긍정적 또래관계 정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활용하였

다. 친구와 노는 시간은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2023년과 2015년 문항에 

다소 차이가 있다. 2023년은 전체 13문항으로, 문항 예

시는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등이

다. 13문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83였다. 2015년

은 전체 9문항으로, 문항 예시는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등이다. 9문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85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피해유형별 경험 여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체 7문항으

로, 문항 예시는 ‘심하게 놀림이나 조롱 당하기’ 등이다. 

교사 관련 변수는 교사관계를 활용하였다. 교사관계

는 2023년과 2015년 문항에 차이가 있다. 2023년은 4

개 하위요인(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을 구

분하여 모형에 활용하였다. 각 하위요인 문항 예시는 각

각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

라고 생각하신다’,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등이다. 14문항의 Cronbach

의 alpha 값은 .92이었다. 반면, 2015년은 별도 하위요

인이 구분되지 않은 변인이었기에 5문항을 단일 요인

으로 모형에 활용하였다. 문항 예시는 ‘우리 선생님께

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이다. 5문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85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식 요인은 지역사회 인식과 

공동체 인식을 활용하였다. 2023년과 2015년 문항은 

동일하였다. 지역사회 인식 문항 예시는 ‘나는 우리 동

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등이며, 공동체 인식 문

항 예시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등이다. 지역사회 인식 6문

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2023년 .71, 2015년 .72였

으며, 공동체 인식 4문항의 Cronbach의 alpha 값은 2023

년 .75, 2015년 .73이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사회적위축 위험군과 비위험군 구분에 어

떠한 변수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랜

2023년 2015년

개인적 요인

성별,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평일 및 주말 

여가시간,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스마트폰 

의존도

성별,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평일 및 주말 여가시간, 

휴대전화 종류, 휴대전화 사용 목적별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사회관계적 요인

평일 및 주말 부모님과 대화시간, 강요적 양육, 평일 및 

주말 친구와 노는 시간, 긍정적 또래관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교사관계

평일 및 주말 부모님과 대화시간, 과잉간섭 양육, 평일 및 

주말 친구와 노는 시간, 또래관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교사관계

지역사회 인식 요인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인식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인식

표 2. 2023년과 2015년 예측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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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방법을 활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의 과적합과 불안정성을 보

완할 수 있는 기계학습 방법이다.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위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분석대상을 훈련데이터(train data)와 검증데

이터(test data)로 구분하였다. 구분 비율은 8:2로 하였

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사회적위축 위험군과 비위험

군으로서, 위험군은 전체 분석대상의 약 10% 수준이

다. 종속변수(혹은 반응변수)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업샘플링(up-sampling) 방식을 적용하여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둘째, 훈련데이터를 통해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학

습시켰다.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수는 500개였다. 노드

를 분리할 때 활용한 예측변수의 수는 2개, 4개, 6개, 

8개, 10개였으며, 이를 각각 분석하여 성능이 가장 높

은 예측변수 개수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성능이 가

장 우수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기준은 정

분류율(accuracy)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을 검증데이터에 적용하여 모

형의 성능과 중요하게 고려된 변수를 확인하였다. 모형

의 성능은 정분류율(accuracy)와 kappa 계수를 활용하

였다. 사회적위축 위험군 분류에 중요하게 고려한 예측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 중요도를 활용하였다. 변

수 중요도는 지니 값을 활용한 불순도(impurity) 감소

의 평균값(mean decrease Gini; MDG)을 기준으로 하

였다. 또한, 예측변수와 사회적위축의 관계를 시각화하

기 위하여 부분 의존성 도표(partial dependence plot)를 

활용하였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예측하고자 하는 변인

을 반응변수나 응답변수라 일컬으며, 그러한 변인을 예

측하는 데 사용하는 변인을 예측변수나 입력변수라 일

컫는다. 다만, 학습 알고리즘에서 예측변수로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응변수의 인과

성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론적, 통계적 검토과정이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위축과 관련있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부

분이다. 이에, 이 연구는 그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유념

하여 변수 중요도 및 부분 의존성 도표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모든 분석은 R 4.3.2를 활용하였으며, 랜덤 포

레스트는 caret 패키지를 활용하였다(Kuhn, 2008).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사회적위축 평균은 2023년과 2015년 모두 중간 수

준(2.5점)보다 다소 낮았다. 2023년도 사회적위축 평균

은 2.01점으로 2015년 2.29점보다 0.28점 더 낮았다. 

2023년 분석대상 2,206명의 사회적위축 평균은 2.01

이었으며, 위험군 청소년은 218명(9.88%)이었다. 응답

자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적위축 모든 문항에 ‘전혀 그

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57명(11.65%)이었으

며, 이를 제외하면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준편차는 .65, 왜도는 .40, 첨도는 .01이었다. 왜도 절

댓값 3 이하, 첨도 절댓값 8 이하로, Kline(2005) 기준

에 따라 분포가 수용가능한 수준이었다.

2015년 분석대상 1,857명의 사회적위축 평균은 2.29

였으며, 위험군 청소년은 166명(8.94%)이었다. 사회적

위축 모든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

은 162명(8.87%)이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준편차는 .68, 왜도는 -.14, 첨

도는 -.39였다. 이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2. 2023년 사회적위축 예측모형

1) 모형 평가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분류율과 

kappa 계수를 확인하였다. 2023년 사회적위축 위험군 

예측모형의 정분류율은 .99, kappa 계수는 .98이었다.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수는 500개, 노드를 분리할 때 활

용한 예측변수의 수는 4개였다. 구축한 모형을 검증데

이터에 적용한 결과, 정분류율은 .99, kappa 계수는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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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분류율과 kappa 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이유는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업샘플링 방식의 

적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선행 연구는 

업샘플링 혹은 SMOTE 기법 적용시 정분류율과 kappa 

계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Chawla, Bowyer, 

Hall, & Kegelmeyer, 2002; Fernández, García, Herrera, 

& Chawla, 2018).

2) 분류에 중요한 예측변수 확인

사회적위축 위험군 분류에 중요하게 활용한 예측변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전체 

47개 변수 중에서 변수 중요도, 즉 불순도 감소의 평균

값이 큰 변수를 확인하였다. 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가 

다른 변수로 대체될 수 없으며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3과 같다.

변수 중요도 70 이상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 

중 내성과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 60 이상은 스마트

폰 의존도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와 평일 스마트

폰 사용시간, 50 이상은 또래관계, 기능별 스마트폰 사

용정도 중 음악감상, 지역사회 인식이었다. 그 뒤로 주

말에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기능별 스마트폰 사용정도 

중 영상시청 순이었다.

14개 변수를 구분해보면, 스마트폰 관련 변수가 7개

(의존도 하위요인 2개, 사용시간 2개, 기능별 사용정도 

3개)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의 사회관계적 변수 3개

(부모 양육태도, 또래관계, 주말에 친구와 노는 시간)와 

지역사회 인식 변수 2개(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인식)

가 포함되었다. 그 외 주관적 건강인식과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이 포함되었다. 

그림 1. 2023년 사회적위축 분포 그림 2. 2015년 사회적위축 분포

그림 3. 2023년 변수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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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 의존성 도표

개별 변숫값에 따른 사회적위축 위험군 예측정도를 

나타낸 부분 의존성 도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의

존도와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군에 포함될 확

률이 높았으며, 또래관계의 향상과 친구와 함께하는 시

간의 증가는 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4와 같다.

3. 2015년 사회적위축 예측모형

1) 모형 평가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분류율과 

kappa 계수를 확인하였다. 2023년 사회적위축 위험군 

예측모형의 정분류율은 .99, kappa 계수는 .99였다. 활

용한 의사결정나무 수는 500개, 노드를 분리할 때 활용

한 예측변수의 수는 6개였다. 구축한 모형을 검증데이

터에 적용한 결과, 정분류율은 .99, kappa 계수는 .99로 

우수하였다. 

2) 변수 중요도

사회적위축 위험군 분류에 중요하게 활용한 예측변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전체 

33개 변수 중에서 변수 중요도 90 이상은 교사관계와 

휴대전화 의존도, 80 이상은 또래관계와 지역사회 인

식, 70 이상은 부모 과잉간섭 양육과 주말 컴퓨터/게임

기 오락시간이었으며, 그 뒤로 평일 컴퓨터/게임기 오

락시간, 주말 TV 시청시간, 휴대전화 사용정도 중 게임 

및 오락 순이었다. 이는 그림 5와 같다.

9개 변수를 살펴보면, 미디어 관련 변수가 3개(평일 

및 주말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 주말 TV 시청시간), 

휴대전화 관련 변수가 2개(의존도, 게임 및 오락 사용

정도)였으며, 청소년의 사회관계적 변수가 3개(부모관

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 인식 변수가 1개 포

함되었다.

그림 4. 2023년도 부분 의존성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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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 의존성 도표

개별 변숫값에 따른 사회적위축 위험군 예측정도를 

나타낸 부분 의존성 도표는 다음과 같다. 교사관계 점

수가 낮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위축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래관계 점

수가 아주 높을 때, 사회적위축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

성이 낮았으며, 아주 낮은 경우에도 사회적위축 위험군

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았다.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일 

때 사회적위축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았다. 마지

막으로, 미디어 관련 변인 사용시간이 높아질 경우 사

회적위축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그림 6과 같다.

4) 2023년과 2015년 비교

2023년과 2015년 모두 스마트폰 혹은 휴대전화가 

사회적위축 위험군 청소년과 비위험군 청소년을 구분

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 변수로 나타났다. 2023년은 

상위 14개 변수 중 7개 변수가 스마트폰 관련 변수였으

그림 5. 2015년 변수중요도

그림 6. 2015년도 부분 의존성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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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5년은 상위 8개 변수 중 2개 변수가 휴대전화 

관련 변수였다. 

2023년은 변수 중요도 상위 1 ~ 4위가 모두 스마트

폰 관련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와 함

께 컴퓨터/게임기나 TV 시청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2015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2023년의 경우 

분석에 컴퓨터/게임기 혹은 TV 시청이 분석에 포함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도 상위 변수에 포함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매우 방대

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

트폰은 기존의 휴대전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통화, 메

시지, 게임 등과 더불어 영상매체 시청의 주요수단으로 

떠올랐다. 또한, 과거에도 휴대전화의 게임 기능이 주

요 기능으로서 사용되었으나, 지금의 기능은 이전보다 

더욱 방대해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이 다른 

매체 기능을 포괄하여 활용되는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15년의 가장 큰 차이는 교사관계 중요

도이다. 2023년은 사회적위축 위험군 예측 모형에서 

교사관계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5년

은 교사관계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사회적위축과 교사관계의 연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023년 사회적위축과 교사관계 네 개 하위요인의 상관

계수는 각각 -.11, -.09, -.10, -.06이었으며, 2015년 사회

적위축과 교사관계 상관계수는 -.24(p < .001)였다. 두 

시점의 문항에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

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사회적위축과 교사관계

의 연관 정도가 두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정도와 청소년이 인

식한 교사와의 관계 간 연관성은 2015년보다 2023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위축을 경험하

는 청소년군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코호트 6차년도 자료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코호트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측요인 

분석을 위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지역사회 인식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

련되어 있다.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의존

도, 사용시간, 일부 목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정도 등 

스마트폰 관련 변수가 사회적위축 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

회적위축 관련 요인으로 스마트폰에 주목한 선행 연구

(김경민 등, 2021; 이정인, 2022; 최은영, 2020)와 맥락

을 같이하는 결과이자, 2010년대 이후 전 세계 청소년

이 겪는 외로움의 원인을 스마트폰으로 지목한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Twenge et al., 2021). 

또한, 스마트폰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예측변인이라 제안한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

이한다(Su et al., 2020; Yoo et al., 2024)

이 연구에서 고려한 다른 개인적 요인, 예컨대 청소

년의 성별이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적위축의 중요

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행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사회

적위축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김현지 등, 2018; 이

의빈 등, 2021). 이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를 비교⋅분

석함에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

저, 이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는 성별과 주관적 건

강상태와 함께 스마트폰 관련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결과를 비교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여러 선행 연구가 성별을 영

향요인이 아닌 요인 간 관계에 차이를 주는 조절요인

으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구혜민,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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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23; 민미희, 2022; 최은영, 2020). 요컨대, 청소년

의 성별이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이들의 사회적위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

지만, 스마트폰 의존도나 사용정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위험군을 분류하는데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적위축 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

여 사회관계적 요인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

히 또래관계 관련 요인의 중요도가 높다. 이 연구는 사

회관계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모, 또래, 교사관

계를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이 인식하

는 또래관계의 정도와 주말에 친구와 노는 시간이 위

험군 예측을 위한 중요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연결성 등 또래관계가 청소년 정신건강 예측에 

중요요인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de 

Lacy et al., 2023).

평일에 친구와 노는 시간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

지 않았는데, 이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고등학교 3학

년 시기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위축 예측 변인과 관련하여, 청소

년의 지역사회 인식 및 공동체 인식의 중요도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청소년의 지역사회 인식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영역이었다. 

일부 선행 연구는 지역사회 인식 제고가 사회적위축 경

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루었다(정일영, 2020; 조성

희, 박소영, 2020). 다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

면 지역사회 인식과 사회적위축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요인을 함께 모형에 고려하였을 때에도 

그 영향이 유의한지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 연

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

과 함께 지역사회 인식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청

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에 대

한 인식이 사회적위축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함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이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맥락과 복잡하게 얽혀있

음을 밝힌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de Lacy, et 

al., 2023; Su et al., 2020). 또한, 청소년의 중요 발달 

과업인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

하게 자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하는 결과이다(Schwartz et al., 2023). 아울러 사회적으

로 위축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

께 외체계 환경맥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2023년과 2015년 사회적위축 예측변수는 휴대

전화와 교사관계의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 2023년의 

경우 상위 변수 중에서 다수의 변수가 스마트폰 관련 

변수로 구성된 것에 비해, 2015년의 경우 교사관계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관련 변수 

외에도 미디어(컴퓨터게임기, TV)의 중요성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위상 변화 및 코로

나19 이후 대인관계 양상 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2015년과 2023년 주요 미디어 환경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

흥원의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권

미수, 남길우, 서보경, 2016), 2010년대 중반은 청소년

의 인터넷 주 사용매체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

하는 시기였다. 영상을 보기 위하여 TV나 PC보다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게임을 하기 위하여 PC가 아닌 모

바일을 활용하는 현재와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교사 관계의 시대적 변화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예컨대, 교사는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중요

한 근접맥락으로 고려되었다. 청소년과 교사의 신뢰관

계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경감, 학교 적

응,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용, 

2012; 김효정, 나종연, 2017). 게다가 청소년은 교사와

의 친밀감 증진을 통해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심희옥, 2000). 그러

나 교사 권위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이

는 교사의 인식, 교사-청소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

다. 예를 들어, 교사가 스스로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 

및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에서 돌봄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었으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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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는 2010년대 각 지방자치단체별 학생인권조례

의 제정은 그 취지와 달리 교사의 지위와 권한을 위축

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교사 역할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신현석, 강민수, 최지혜, 2021).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한 장

기간의 비대면 교류는 청소년기 경험할 수 있는 교사

관계의 경험을 더욱 저해하였다(한혜원, 이정민, 2021).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사가 개입을 망설이고 위축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진보연, 2025).

다만, 이 연구의 결과가 스마트폰 영향력의 상승으

로 인한 변수중요도 변화와 학생-교사관계 변화로 인

한 변수중요도 변화의 경중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수 요인을 하

나의 모형에서 고려하고 변수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은 

개별 변수의 절대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변

수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

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2023년과 

2015년 분석자료가 완전히 동일한 도구를 활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

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2015년 1점(매우 그렇다) 

~ 4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조사한 코딩을 반대로 바

꾸어, 4점(매우 그렇다) ~ 1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는 두 시점 응답을 동일하게 

하여 분석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2015년 사회적위축 평균이 2023년 사회적위축 평균보

다 높게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에 관하여, 이를 2015년

보다 2023년에 청소년 사회적위축이 낮아졌다고 해석

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23년에 사회

적위축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응답방식 차이에 기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예로써, 2015

년과 2023년 분석변인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하나의 모형에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시기에 따라 비교하

였다. 그러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시점에 따라 

유사한 변인이 동일한 측정도구로 측정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동일한 측정도구만을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하

고 두 시점을 비교하는 것의 득보다, 다른 측정도구라 

할지라도 유사한 개념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는 것의 

득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하

였으나, 분석방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측모형 분석 결과가 인과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

폰 과의존은 사회적위축의 영향요인일 수 있으나, 반대

로 사회적으로 위축한 청소년이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의 목

적은 사회적위축 수준이 높은 위험군 청소년을 구분하

기 위하여 주목해야 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었으므

로 다양한 연관 요인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위축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모형에서 투입한 변수를 원인으로 보고 해결해

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과성 파악을 위해

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단적 실증분석이 추가로 수

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위축을 예측하

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을 실증적으로 구현한 함의가 

있다. 기존 회귀분석에서는 방법론상 한계로 인하여 구

현하지 못한 접근을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본 함의가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위축

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요인을 하나

의 모형에서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 인식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밝힌 

함의가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들의 부모, 또래, 교사 관계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공동체나 지역에서의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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